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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의회외교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윤석열 정부, 
딴지 걸 시간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라

6월25일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태평양도서국가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를 위한 국제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을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서한 전달에 대해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
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 외교 행
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 발표야 말로 국회가 가진 고유한 기능인 외국 의회,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현안에 대한 지지 확보, 협력증진 및 교류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의회외교
를 몰이해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대한민국 외교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외교부에서 나올 수 
있는 입장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의하여 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
양방류에 대해 국민의 84%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대한민국과 함께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태평양도서국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오히
려 국민의 뜻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야 할 윤석열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
까?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일일브리핑을 시작했지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에 대한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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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보도를 가짜뉴스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작 도쿄전력은 오염수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 흔들어 섞지 않았음을 인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뜬금없이 IAEA 시료를 언급합니다. 다
핵종제거설비의 고장건수는 축소해서 국민들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윤
석열 정부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행정부가 국민안전을 지킬 생각도 없이 이토록 무능하고 굴욕적인데, 국민을 대리
하는 국회가 잠자코 있어야겠습니까?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으로 국민 안전, 안전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
가의 입법기관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서한 발송에 대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말합
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반문합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존중한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입법기관의 국민안전을 위한 의무행사에 딴지를 걸 시간에 지금이라도 독자
적인 안전성 검증을 할 때까지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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